
2026 청년 페스티벌 심화 기획안 예시

이 문서는 단순한 행사 소개가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과 청년 세대의 공감 요소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의 예시 기획안입니다.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형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왜 이 행사가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1. 행사 개요

행사명 : Moonlight Picnic

행사 기간 : 2일간 진행 (금요일 저녁 ~ 토요일 밤)

장소 : 도심 공원 및 대학 캠퍼스 잔디광장

예상 인원 : 일 평균 2,000 ~ 3,000명

핵심 키워드 : 휴식 / 관계 / 야간 분위기 / 청년 감성 / 로컬 문화

2. 왜 이런 축제를 만들고 싶은가

최근의 축제는 점점 더 크고 자극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청년 세대는 이미 충분히

피로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오히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와 편안한 경험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세대는 인간관계, 진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놀 공간’보다 ‘머물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는 단순히 공연을 소비하고 떠나는 축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 앉아 있고 싶어지는 분위기와

감정을 만들고자 한다.

3. 왜 실제로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청년층 사이에서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형 행사보다, 잔잔한 분위기와 취향 중심의 공간형

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야간 피크닉, LP 감상회, 소규모 플리마켓, 조용한 버스킹, 감성 전시 등은 SNS에서도

꾸준히 높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인스타용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오래 머물고 싶은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또한 혼자 방문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공간 구성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혼행�혼놀 문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

4. 핵심 프로그램 구성

• 무소음 헤드셋 공연 : 과도한 소음 없이 야간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감정 엽서 부스 : 익명의 고민과 위로를 교환하는 참여형 콘텐츠

• 휴식 피크닉존 : 빈백�돗자리�조명 중심의 체류형 공간

• 로컬 브랜드 마켓 : 청년 창작자 및 독립 브랜드 참여

• 심야 어쿠스틱 버스킹 : 작은 규모의 감성 공연 운영

5. 공간 배치 및 동선 계획

메인 스테이지 중심의 일방적인 구조 대신, 공간을 여러 개의 작은 체류형 존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예상 공간 구성]

① 메인 잔디 피크닉존

② 버스킹 및 공연 존

③ 플리마켓 존

④ 푸드트럭 및 휴게 공간

⑤ 감정 교환 부스 및 체험형 콘텐츠 존

각 공간은 지나가기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머무르고 이동하도록 설계한다.



6. 현실적인 운영 방향

유명 연예인 섭외 중심의 행사 대신, 대학생 공연팀�인디 뮤지션�지역 기반 창작자와 협업하는

방향을 고려한다.

과도한 무대 제작비를 줄이는 대신, 조명�공간 연출�휴식 경험에 예산을 더 집중한다.

또한 굿즈 판매, 로컬 브랜드 협업, 푸드트럭 수수료 등을 통해 일부 운영 비용 회수도 고려할 수 있다.

7. 예산안 예시

항목 예상 금액

무대 및 음향 8,000,000원

조명 및 공간 연출 5,000,000원

운영 인력 4,000,000원

홍보 및 디자인 3,000,000원

안전 및 보험 2,000,000원

기타 예비 비용 3,000,000원

총합 25,000,000원

※ 실제 예산 규모는 장소�기간�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거대한 규모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떤 경험을 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8. 기대 효과



이 행사는 단순한 소비형 축제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잠시 쉬어가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 공간과 로컬 브랜드, 대학생 창작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청년 문화 프로젝트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다.

※ 본 문서는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제출 형식 및 디자인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합니다.


